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곤지산(현 시립도서관) 자리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오른쪽 가운데 보이는 것이 풍남문이고 
그 뒤쪽 중간쯤에 나무로 둘러싸인 길쭉한 건물이 전라북도청이다. 앞쪽의 사람들이 움집한 
곳이 전주 남문 밖 시장이다. 일제에 의해 정기시장인 보통시장(1호시장)으로 다시 태어난 
남부시장의 모습으로, 천변을 따라 형성된 장터가 이곳으로 집중 통합관리된다. 남부시장은 
1968년 시작된 근대화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. 


